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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해남 오일장 맞이 ‘농지이양 은퇴
직불’ 적극 홍보

사진=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직원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는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

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지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한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청년 농

업인에게는 경작 기반을 마련해 주는 상생형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전, 답, 과수원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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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 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

한 후에 매도를 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월 2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6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대성) 직원들은 이날 시장을 찾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신청 절차, 지원 혜택을 안내하며 직접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업인은 “농

업 은퇴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 몰랐고, 앞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성 해남·완도지사장은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농업인 세대

의 영농 정착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과 소통하여 농촌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및 농지은행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

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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